
小唱佛

  擁護偈(옹호게) [바라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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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부 금강께서는 도량을 옹호하시고, 공중의 신들께서는 천궁에 이르러 천왕께 아뢰

소서.

삼계의 여러 하늘이 다 모이시었으니, 이제 부처님 나라로 상서로워졌어라.

  小唱佛(소창불, 법주가 앞의 구절을 염하며 대중은 말구를 따라 화답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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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공에 가득하신 옹호성중은 모두가 백호광명에 싸여 있으시네.

가르침을 수지하여 늘 옹호하며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 유통하시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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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한 명다와 묘약은 능히 질병과 혼침을 없애니

옹호신중이시여, 자비로써 가엾이 여겨 받으옵소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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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석천왕 지혜 거울은 밝아

온 세계의 사람 일을 한 순간에 다 아시네.

중생을 어린 아이처럼 연민히 여기시니

저희 이제 공경히 절합니다.


